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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만과 당뇨병이 여러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. 마운자로나 위고비로 

대표되는 GLP-1 수용체 작용제가 현재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와 지방간 등의 치료 목적으로 널리 

사용되고 있다. GLP-1 수용체 작용제가 체중감량과 당뇨, 지방간 개선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

줄인다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. 이들을 정리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.  

1. 비만과 당뇨병의 암 발생 기전1  

2019년 당뇨와 비만으로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다. 비만과 당뇨는 전신에 만성 

염증을 일으키고, 고혈당, 고인슐린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암 발생의 중요한 

원인이 된다. 그 외 산화스트레스와 면역계 이상 등도 암 발생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 

2. GLP-1 수용체 작용제의 암 예방 기전2 

체중 감소를 통한 간접적 기전(weight-related mechanisms)과 GLP-1 수용체 작용제 자체가 암 발생과 

관련된 신호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기전(weight-independent mechanisms)이 있다.  

3. GLP-1 수용체 작용제와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3 

약 4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GLP-1 수용체 작용제 군을 위약/다른 당뇨약/치료하지 않은 군과 

비교한 메타분석에서 GLP-1 수용체 작용제가 10년내 유의한 비만 관련 암의 발생 감소가 

관찰되었다(Relative rick, RR 0.70, 95% CI 0.54–0.89). 암종별 위험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

같다.  

① 갑상선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.  

② 간세포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RR 0.77로 감소가 관찰되었다.  

③ 췌장암: 10년 이내 RR 0.55로 감소, 다른 추적 기간에 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. 

④ 대장직장암: 10년 이내 RR 0.71로 감소. 다른 추적 기간에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.  

⑤ 식도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RR 0.67로 감소가 관찰되었다.  

⑥ 유방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.  



 

⑦ 자궁내막암: 10년 이내 RR 0.76으로 감소, 다른 추적 기간에 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.  

⑧ 다발성골수종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RR 0.70으로 감소가 관찰되었다.  

⑨ 난소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RR 0.69로 감소가 관찰되었다.  

⑩ 담낭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RR 0.50으로 감소가 관찰되었다.  

⑪ 담관암, 신장암, 위암, 뇌수막암: 추적 기간에 관계없이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.  

4. 논쟁중인 암; 갑상선암4 

GLP-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할 때 갑상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

있다. 이유는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연구에서 GLP-1 수용체 작용제가 용량 의존적으로 thyroid 

C-cell tumors (medullary thyroid carcinoma)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. 이러한 이유로 

미국 FDA는 박스 경고 및 갑상선 수질암 또는 2형 다발성내분비신생물(MEN2) 병력이나 가족력이 

있는 경우에 사용을 금기하고 있다. 최근 15개 무작위 대조군 연구 84,237명을 대상으로 한 

메타분석에는 치료군에서 28명(0.064%), 대조군에서 15명(0.037%)의 갑상선암이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

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OR 1.52, 95% CI 0.86–2.68). 그러나 추적 기간이 2.8년으로 비교적 짧았고, 비록 

매우 낮은 발생이었지만 완전한 위험을 배제하지는 못하므로 장기적 추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.  

5. GLP-1 수용체 작용제가 간세포암 및 간에 미치는 영향5 

54,882명(각군 27,441명)을 대상으로 한 성향점수 매칭 후향 연구에서 tirzepatide (Mounjaro®) 

사용군은 대조군에 비해 비대상성 간질환 사건(HR 0.31), 식도정맥류출혈(HR 0.39), 간성뇌증(HR 0.27), 

복수관련 합병증(HR 0.28), 간세포암(HR 0.36), 간이식(HR 0.16) 및 전체 사망(HR 0.22) 위험이 유의하게 

낮았다. 그 외에도 주요 심혈관 사건(HR 0.46)과 주요 신장 사건(HR 0.26)의 위험도 낮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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